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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점점 나를 피하는 게 느껴졌다. 
왜 그럴까? 라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도중,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관태기 라는 
신조어가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학생들도 경험하는지 
궁금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전주 지역의 고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네이버 폼)를 실시하였다.

* 현장조사  
설문지를 인쇄하여 관태기에 대해 설명한 뒤,
진안 지역의 중,고등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설       

1. 학생들 사이에서 관태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2. 관태기인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3. 관태기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교적 SNS 사용량이 적을 것이다.
4. 관태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정적일 것이다. 

‘관태기’를 아시나요?       

   성별 관태기 비율      

관태기

비관태기

여남

남자는 184명 중 69명으로 37%, 
여자는 120명 중 48명으로 40%

여성이 관태기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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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앱은 설치되어있다

활동은 안하지만 자주 본다

시간 날때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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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로, ‘관계의  권태기’를 뜻하는 단어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회의적인 상태’를 뜻하는 신조어다.

당신은 관태기인가요?       

304명의 학생을 조사 
  187명(62%) → 비관태기 

117명(38%) → 관태기 

평소 sns를 얼마나 사용하나요?       

관태기가 늘어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온라인 설문과 현장 조사를 통해 
관태기 현상을 실감하였고,
 시대가 변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필요해지는 것을 보고,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워진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계 자료를 제작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 모집단인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표본집단을 한정지어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

2. 두 그룹의  SNS 사용량을 수치화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

3. 외부의 영향을 오직 타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작한 
점이다.

사람들의 관계형성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분석하고, 
많은 변인의 영향을 알아본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관계 형성을 무조건 하려는 추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관태기가 사회가 삭막해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아 관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관태기를 겪고 있는 
동시에, 관태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관태기에 대해 알리고 관태기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느낀점      한  계       결론 및 캠페인활동   

168명(55%)의 
‘친구’에 이어,

‘혼자 시간을 보낸다’가
97명(32%)으로

두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다.

위 항목부터 차례대로 1점, 2점, 3점, 4점을 부여한 결과 두 그룹의 총점은
관태기 집단은 평균 2.82점, 비관태기는 2.41점으로 
SNS 사용량은 관태기 그룹이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혼자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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